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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기념사업회는 

2011년에 베트남 칸호야제주초등학교 건립 후 기부했습니다. 

이후 제주한라초등학교와 칸호야제주초등학교는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개관 1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교류사진전
제주한라초 - 베트남 칸호야제주초등학교

행사진행순서

10:55~11:00	 소장유물전 전시 오프닝 / 1층 로비

11:00~11:45	 1주년 기념행사 본식 / 1층 만덕홀

11:50~12:00	 나눔쌀 기증식 / 김만덕기념관 앞 도로

김만덕기념관 1년 발자취

2015. 5. 29	 김만덕기념관 개관

2015. 9. 8 ~ 11. 30	 ‘은혜의 빛을 잇는 제주사람들’ 기획전

2015. 9. 10 ~ 9. 12	 김만덕 나눔캠프

2015. 9. 10	�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현황과 과제’ 

개관기념 세미나

2015. 10. 19 / 31	 ‘조선사회 속의 김만덕’ 답사

2015. 11. 14 / 21	 ‘비속의 여인들’ 답사

2015. 12. 20	 박지혜 송년 자선음악회

2016. 1. 29 ~ 3. 21	 ‘금다화-제주의 빛을 나누다’ 기획전

2016. 2. 27	 ‘당신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특강

2016. 3. 23 ~ 9. 7	 ‘캘리그라피와 예술서예’ 문화강좌

2016. 4. 23	 ‘조선후기의 주요왕들’ 특강

2016. 3 ~	 만덕봉사단 활동(매월 1회)

2016. 3. 28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저희 김만덕기념관이 2015년 5월 29일에 개관하여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1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동안

김만덕이 제주 백성들과 나누었던 그 마음과 정신을

기리고 이어가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만덕의 정신을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화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김만덕 1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또 한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만덕기념관장 김 상 훈

김만덕기념관 소장유물전

|  김만덕기념관 개관 1주년 특별전  |

은광연세 恩光衍世  98.0 × 31.0

김만덕 6대손 김균 기증.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는 뜻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의 글씨로 추사가 제주에 유배 

왔을 때 제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기를 대기근에 처한 제주도민을 

구하기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은 의인 김만덕이 세상 떠난 지 

30년이 넘도록 칭송받자, 그의 선행을 기려 3대손인 김종주에게 써 

줬다고 한다. 편액에 쓰여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恩光衍世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金鍾周大母大施島饑被

김종주 조모께서 섬이 굶주릴 때 크게 베푸셔서, 

殊異之恩至入金剛山搢

남다른 은혜를 입어 금강산에 들어가기에 이르니 

紳皆紀傳歌詠之古今罕

사대부들이 기록하여 전하고 노래로 읊은 것은 고금에 드물다. 

有也書贈此扁以表其家

이 편액을 써서 주어 그 집에 표한다. 

(번역: 김익수)

번암집 樊巖集  21.2 × 32.0

여유당전서 與猶堂全書  16.8 × 26.3

고식 故寔  20.4 × 32.5

『번암집』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채제공(蔡濟恭)의 시문집으로 

60권 27책이다. 「만덕전」은 『번암집(樊巖集)』권55 전(傳)에 실려 전하며, 

권19에서는 크게 만덕을 노래하고 있는 칠언율시의 전반부와 만덕의 

행적을 간략하게 서술한 후반부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

『여유당전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저술을 총정리한 

문집이다. 이 중 만덕의 중동(重瞳)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기록한 「중동변」은 

『여유당전서』 권12의 ‘변(辨)’에 수록되었다. 또한 『여유당전서』 권14의 

‘제(題)’에 수록된 「탐라 기생 만덕이 진신대부로부터 송별시집을 얻다」 

에서는 만덕에게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식』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김희락(金熙洛)의 시문집으로 5권 3책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만덕 이야기는 권4의 전(傳)에 「봉교제진만덕전 

(奉敎製進 萬德傳)」이라는 제목으로 수록 되었다.


